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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료회원제에 관한 실증연구 
-공공극장의 대중예술공연과 만족요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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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공극장의 무료회원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관람만족의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전연
구에서는 순수예술공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예술공연으로 대상을 재설정하였으며 추가로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산문화
회관의 2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유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 세 집단 간에 관람만족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대중예술공연에서 회원 간 만족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유료회원과 비회원의 차이가 
명확하였다. 하지만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간의 만족정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전연구와는 차별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무료회원제 효과에 대한 실무적 검토뿐 아니라 극장연구에서 공연장르 및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한편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추후 더 많은 사례를
통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극장연구에서 관객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하면서 실무
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ifference in viewing satisfaction to test the effect of
a free membership system of public theaters. In previous studies, the scope was limited to pure art 
performances, but in this study, the target was reset to popular art performances. Two-way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gender.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econdary data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as in previous studies. The difference in viewing 
satisfaction among paid members, free members, and non-members was examin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was noted between members in popular art performance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paid members and non-members was clear.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level between paid and free members were insignificant, confirming that the results differed from 
previous studies. This implies a practical review of the effects of the free membership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subdivided research directions according to performance genres and types in theater 
research.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gender was not significant, but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through more cases was reconfirmed. This study will help find practical ways while presenting 
clu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udiences in theat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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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공연장들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며 관객을 확보, 개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회원제는 그 중 하나의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연장 회원제 가운데 무료회원제는 신규 관객 
유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형극
장 중심으로 무료회원제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극장 가
운데에는 대표적으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을 꼽을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재)부산문화회관의 플러스회원
제를 들 수 있다. 

이렇듯 극장경영, 관객개발에서 회원제의 역할은 지대
하지만 무료회원제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측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료회원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공연장 유료회원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는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하에 최근 공연장 무료회원제에 관한 실
증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무엇보다 관련 논의들을 통해 의
미 있는 담론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고무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상기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사실상 국내최초로 
공연장 무료회원제에 관한 담론들을 실증적 데이터에 기
반하여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 하지만 선행 연
구가 순수예술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공연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그 대상을 대
중예술 공연으로 확대하여 공연장의 만족 정도를 측정함
으로 무료회원제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이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재)부산문화회관의 허가 하에 수집된 만족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표본은 뮤지컬을 비롯한 대중예술공연 
사례로 한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시즌공연을 중
심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표본을 기반으로 유료
회원, 무료회원, 비회원의 만족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과정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추후 회원제간
의 비교를 통해 대중예술공연에서 무료회원제의 실질적
인 효과를 도출하려 한다. 이후 순수예술공연에서의 결
과와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공연장 운영에서 회원제도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려한
다. 본 연구를 통해 공연장 연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현
장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는데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론

2.1 대중예술의 정의와 범위
공연예술은 크게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구분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관객의 만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대중예술의 개념 및 범위를 규명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예술의 정의와 범
위를 구분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은데 특히 최근에는 
대중예술과 대비되는 개념인 순수예술과의 경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지 않은 경
우 대중예술을 서민들의 문화로 구분하며 순수예술을 사
회적 계층을 반영한 엘리트층의 고급문화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문화예술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규
정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둘러싼 진보적 의견들은 우리
에게 의미있는 담론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담론에 매몰되어 현상을 획일적 
시각으로 견지하는 자세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구분하여 
이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과 관련 작업을 통해 오늘날 공
연예술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관련개념들을 구분하고 그 범위를 살펴보는 작업들
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예술의 범위에 접근하기 위해 이를 둘러싼 사례들
을 살펴보면 관련 개념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대중극의 경우를 살펴보면 순수 예술
적 목적보다는 대중들의 지지를 겨냥하여 쓰여지는 극으
로 설명된다[2]. 이는 대중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
다. 일반적으로 전통예술은 공연 장르의 순수예술로 분
류하여 대중예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순수예술은 주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장르를 
총칭하거나 특정 양식의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장르의 
속성으로 인식된다[3]. 

이러한 경향은 대중음악의 경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
다. 대중음악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개 다른 음악과의 비
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
어 대중음악과 예술음악, 고전음악, 민속음악 등과 비교
를 통한 작업들을 들 수 있다[4]. 이러한 구분법은 대중
음악과 순수음악 또는 대중음악과 예술음악 등의 차이들
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하다. 

대중과 순수예술장르의 구분은 복합장르인 오페라, 뮤
지컬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오페라는 음악극
의 흐름을 따르는 가극에 기반한 것으로 이탈리아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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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List

Kumnalae Children's Theater Yeonak-dang_Main Hall
Silver Fountain Hall 624 Theater

Golden Nuri Hall Busan Art and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Grand Theater

Theater Andersen bukgu Cultural and Art Center

DaeDongGol Culture Center Danurim Hall

Busan Art Center Hall Eulsuk Island Cultural Center 
Small Hall

Busan Cultural Center 
Chamber Hall

Eulsuk Island Cultural Center 
Big Hall

Table 1. List of public theatre in Busan

일을 중심으로 발전된 장르이다. 오페라가 클래식, 즉 고
전에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순수예술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가 융합된 무대극 공연 양
식이며 일반적으로 대중예술로 인식된다. 오페라가 클래
식을 기반으로 장르적 유형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뮤지컬
은 다소 대중적인 성격에 기반한 자유로운 형식의 대중
공연으로 볼 수 있다. 

뮤지컬은 연극의 한 장르로서 연극적 양식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극장주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뮤지컬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이분법에 종속
시키기 어려운 지점들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
만 무엇보다 뮤지컬이 대중성을 담보로 한다는 주장들은 
최근 뮤지컬공연들에서 화려한 캐스팅과 대규모의 무대
장치 하에 일반 대중들에게 대중예술로 인식되는 지점들
과 일치된다[5]. 뮤지컬이 태동한 미국 브로드웨이와 오
페라가 성행한 유럽의 지형적, 시대적 비교 역시 이러한 
구분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한다.

선행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대중예술과 순수예
술 간의 경계허물기와 융합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구분함으로 
논의를 이어가려한다. 대중예술은 순수예술과는 차별되
는 대중성 추구, 트렌드 반영, 미디어 기반의 예술로 설
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영역에 대한 공연시장의 관점에서 관객층도 차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에 대한 언급된 연구들의 전통적인 
분류기준을 사용할 것이며 공연장들의 공연홍보물, 언론 
등의 자료를 포함한 현장의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참고하
여 대중예술공연의 범위를 구분하려 한다. 이에 본 연구
의 범위를 대중예술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공연 장르
인 뮤지컬공연에 한정하여 다룰 것이다. 

2.2 공연장의 개념과 부산의 공공극장 현황
공연장과 극장의 개념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함에도불

구하고 현장에서 이 두 용어의 사용은 구별되지 않는 듯 
보인다. 공연법 제2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연장은 공
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에 의하면 여
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
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
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6]. 한편, 공연장은 영구적
이나 일시적으로 건설된 것들까지 모두 포함한다[7]. 이
러한 설명을 통해 공연장이 법률적, 규정적 속성을 다소 

내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극장은 무대예술을 공연하는 장소로서 무대

와 관객석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8]. 또한 무대예술
의 창조와 그것의 보급 장소로서의 의미도 지닌다[9]. 특
별히 연극을 주로 공연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연장을 극
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극장의 영어식 표기인 
‘theatre(theater)’를 통해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theatre’의 논의
와 함께 극장의 의미와 범위는 장소, 제작 주체,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공연예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0]. 

이렇듯 공연장과 극장의 의미는 구분되지만 이러한 구
분에 천착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연
구자는 이를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
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법률적·규정적인 의미를 반영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극장’의 표현보다 ‘공연장’이라는 
용어를 원용(援用)할 것이며 이하 본문에서는 극장과 공
연장의 두 용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공연장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공공의 영
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한다면 공공극장과 민간극장으로 
분류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재원을 공공영역에서 조성하
며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사업보다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주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
치단체 등 여러 수준의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재원이 투
입된 기관이 설립을 주도했을 경우 공공극장이라 부른다[11].

부산의 공연장 현황은 과거에 비해 약간의 변동이 확
인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공연장 수는 현
재 71개이며 이 가운데 공공극장은 31개로 그 비중은 약 
44%로 확인된다. 이에 비해 민간극장은 40개로 전체규
모의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객석수 등 규모
에서 소극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부산의 31개 공공공연장 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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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Cultural Center
Sarang Chae Theater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Auditorium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Theater

Yeongdo Culture and Arts 
Center Jeolyeong Hall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Yeongdo Culture and Arts 
Center Bonglae Hall

Busan Citizen Center
Small Theater Democracy Park Grand Hall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Democracy Park Cubby 
Hall(Small Theater)

Dongnae Cultural Center Small 
Theater Haneulyeon Theatre

Dongnae Cultural Center a 
Major Theater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Busan Folk Art Center 
Songyudang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Yeji-dang Small Hall

부산은 향후 부산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낙동강
아트홀 등 대형공연장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공
연장들은 대부분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이와같이 공연장 증가에 
따른 공연장 간의 경쟁 및 관객개발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극
장을 중심에 놓고 특히 부산문화회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이전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
민회관과 함께 통합 운영되며 6개의 공연장을 지니고 있
는 부산의 대형극장으로 7개로 구성된 부산시립예술단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재단법인으로 출
범하여 2019년부터 무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장점도 지닐 뿐 아니라 지역극장을 대표하는 상
징성도 지니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의 무료회원의 혜택은 뉴스레터나 문자
안내에 기반한 공연안내에 집중되어 있어 유료회원의 혜
택과는 구분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무료회원의 혜택과 
유료회원의 경우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원 간
의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3 공연장 관람만족요인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관람만족

요인을 크게 작품요소와 작품외적요소로 구분하여 접근
하였다. 이미 지난연구에서 만족요인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지만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 연구에서의 
만족요인들은 본질적 요소인 작품, 연출, 배우, 무대장치 
등의 요소와 직원응대, 시설, 홍보, 부대시설 등으로 구
성된 기타 비본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에서

는 이를 각각 작품요인과 진행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전연구에서는 이러한 만족요인을 중심으로 유료회

원, 무료회원, 비회원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대상을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회원 간의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가 지닌 한계를 보
완하여 연구대상을 대중예술공연으로 확대, 설정하여 진
행하였다. 연구자는 대중예술공연 가운데 특히 뮤지컬공
연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언급된 만족요인을 기반으로 연구대상을 유
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구분된 세 집단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회원제는 등급별로 상이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 간의 관람만족에 대한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귀무가설이 각 
집단의 만족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면(μ1=μ2=μ3) 연구가설은 서로 다른 혜택이 세 집단의 
만족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구분될 것으로 가정한다(μ1≠
μ2≠μ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논의
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과 연구가설을 수립
하였다.

H0: 대중예술공연을 전제로 만족요인1에서 세 집단, 
즉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비회원의 만족정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μ1 = μ2 = μ3 요인1

H1-1: 대중예술공연을 전제로 만족요인1에서 세 집단, 
즉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비회원 가운데 적어도 
한 집단은 만족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μ1 ≠ μ2 ≠ μ3 요인1

H1-2: 대중예술공연을 전제로 만족요인2에서 세 집단, 
즉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비회원 가운데 적어도 
한 집단은 만족정도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μ1 ≠ μ2 ≠ μ3 요인2

연구자는 상기 가설에 이어 회원제와 성별에 따른 상
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대중예술공연에서 세 집단인 유료회원과 무료회
원, 비회원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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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표본은 (재)부산문화회

관의 기획공연 중에서도 대중예술공연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뮤지컬공연 가운
데 <팬레터>,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전설의 리틀농구
단>, <뮤지컬 광주>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샘플은 각각 
118개, 194개, 221개, 120개로 총 653개의 샘플이 연
구를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해당 공연의 리스트는 아
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Date Title of Performance Theatre

2022. 6.12~6.14 Fan Letter Busan cultural 
center 

2021. 11.5~11.6 Rachmaninoff Busan cultural 
center 

2021. 10.9 Legendary Little Basketball 
Team

Busan cultural 
center 

2020.11.21.~11.22 Gwangju Busan citizen’s 
hall

Table 2. Title of Performance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3년 동안 (재)부산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뮤지컬공연 가운데 4개의 공연이 
선택되었으며 연구대상에서 응답자의 일반현황 및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Gender Age

Division Frequency Ratio Division Frequency Ratio

Male 69 10.6

10 46 7.0

20 243 37.2
30 179 27.4

Female 584 89.4
40 121 18.5
50 49 7.5

60 15 2.3
Total 653 100 Total 653 100

Table 3. Ratio of demographics 

인구통계적인 특성은 653개의 데이터 중 남성 69명, 
여성 58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30대 이하가 71.6%로 과
반 이상을 나타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관객층을 지
니는 뮤지컬공연의 관객층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후 40대 18.5%, 50대 7.5%, 60대 2.3%로 40대 이하의 

비중이 90%를 상회하였다. 50대 이상의 비중은 전체에
서 9.8%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표본에서 회원가입여
부는 유료회원 137명(21%), 무료회원 413명(63.2%), 비
회원은 103명(15.8%)으로 나타났다. 

이후 개별 공연에 대한 각각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
았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 공연에서 남녀
의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팬레터>와 <전설
의 리틀농구단>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94% 이상으로 나
타나 전체 평균값을 상회하였다. 선택된 공연 모두에서 
여성 관객이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an Letter Rachmaninoff Basketball Gwangju
Division Frequency(Ratio) Frequency(R) Frequency(R)Frequency(R)

Male 10(5.2) 28(12.7) 7(5.9) 24(20)
Female 184(94.8) 193(87.3) 111(94.1) 96(80)

Total 118 194 221 120

Table 4. Ratio of demographics(Gender) 

회원가입에 대한 비율은 무료(플러스) 회원의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4개의 공연 
모두에서 약 58%~77%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 
데이터에서 무료회원의 평균은 63.2%로 확인되었다. 이
에 비해 유료회원과 비회원의 평균값은 각각 21%, 
15.8%로 나타났다. 각각의 공연별 응답자에서 회원가입 
유무와 관련한 데이터는 아래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n Letter Rachmaninoff Basketball 
Team Gwangju

1 2 3 1 2 3 1 2 3 1 2 3
66 117 11 53 130 38 13 91 14 5 75 40

34(%) 60.3 5.7 24 58.8 17.2 11 77.1 11.9 4.2 62.5 33.3

※ Members type 1: Paid, 2: Free, 3: Non

Table 5. Ratio of demographics 

이원분산분석에서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데
이터의 반복측정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샘플
은 동일한 응답자는 아니지만 대중예술공연에서도 뮤지
컬공연 관람자들이 무작위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3년간 
4개의 뮤지컬공연 응답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연별로 
분석해본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이/성
별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회원가입 여부 역시 관련 
변수들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에 무리가 없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3호, 2023

206

것으로 사료된다. 

3.2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기존연구에서 밝혔듯

이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타당화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각 변수들 역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측정문항들이 사용
되었다. 본 연구는 지난 연구에서 각각 진행요인과 만족
요인으로 명명되었던 만족요인을 중심으로 유료회원, 무
료회원, 비회원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자료분석은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항
목들에 기반한 탐색적 요인분석실시, 만족요인을 도출,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난연구와의 차이점은 그 대
상을 대중예술공연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외에 유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 등의 주요 변인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이원배치분산분
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지난 연구와 마찬가지로 측정문항들은 안동근과 김충
한의 선행연구에 주로 기반하였다[14,15]. 이후 항목들
은 각각 기존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된 사례들을 기반으로 
참조되었다[16-21].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한 본 연구의 
모든 문항은 1(매우 불만족)에서 5(매우 만족)까지의 범
위를 설정한 리커드 5점 척도가 활용되었다. 회원의 구
분은 1(유료회원), 2(무료회원), 3(비회원)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만족요인에 따른 기존의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다. 

Satisfaction Factor Researcher

Theme Kim, Lee(2006), Kim(2008)

Directing Ahn(2017), Kim(2019)

Repertoire Kang(2012), Kim(2019)

Casting Ahn(2017), Kim(2019)

Stage manners Garbarino & Johnson(1999)

Stage setting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5), 
Ahn(2017)

Pre-promotion Lee(1999), Lee(2012)

Program book Seo, Kim(2009), Kang(2002)

On-site response Kim(2008), Park(2017)

Admission Fee Seo, Kim(2009), Ahn(2017)

Table 6. Prior Research on Satisfaction Factors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만족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구분법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선행연구들
에 의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문항들이 사용되었으며 각 
변수들은 순수예술공연을 사례로 진행한 연구자의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3.3 가설검정결과
본 연구에서 유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간의 만족도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만족요
인의 구분이 선행되었다. 가설 검정에 앞서 요인분석 결
과는 아래와 같다. 만족요인은 요인1과 요인2로 구분되
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요인1은 작품의 
본질적 요소를 담고 있고 요인2는 공연의 작품외적 요소
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요인1은 작품만족, 요인2는 진행만족으로 명명하였
다. 아래 표는 이와 관련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Satisfaction Factor Factor 1 Factor 2

S-3 Repertoire 0.826 0.240

S-2 Directing 0.815 0.232

S-6 Stage setting 0.790 0.243

S-5 Stage manners 0.763 0.092

S-4 Casting 0.756 0.152

S-1 Theme 0.756 0.261

S-10 Admission Fee 0.657 0.320

S-7 Pre-promotion 0.210 0.806

S-8 Program book 0.266 0.774

S-9 On-site response 0.144 0.726

Eigenvalue 4.261 2.149

Explained of variance 42.611 21.494

Cumulative variance 42.611 64.105

Table 7. Factor Analysis 

상기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작품만족은 공연내용, 연출, 무대장치, 무대매너, 
출연진, 주제, 관람료 등의 요소들로 구분되었고 요인2인 
진행만족 요인은 사전홍보, 프로그램북, 현장대응 등으
로 분류되었다. 위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두 개의 요인으
로 구분되었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공연관람만
족에 대한 작품본질적 요소와 작품외적의 비본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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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상기 요인분석결과와 지난 결과와의 차이점은 관람료

에 관한 요인이 진행만족요인이 아닌 작품만족요인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대중예술
공연에서 가격 속성이 순수예술공연의 경우와는 차별되
며 작품외적요인보다는 작품본질적요인에 연결되어 만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제시된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먼저 등분산
성 값을 검정하였다. 요인1에서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성 값을 검정한 결과 통계량 값은 1.603, 
유의확률은 0.157로 나타나 등분산성을 가정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요인2에서도 등분산성 검정을 위한 통계
량 값이 0.190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확률은 0.966로 
나타나 등분산성 가정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작품만족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는  아래 Table 8
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1, 즉 작품만족에서 유료회원, 무
료회원, 비회권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3.070, 유
의확률은 0.047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세 집단 
간의 만족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제도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은 F값
은 0.216, 유의확률 0.8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Source Sum Sq df Mean Sq F Sig.

Between Groups 1.422 2 0.711 3.070 0.047

Gender 0.688 1 0.688 2.970 0.085

EMM 0.100 2 0.050 0.216 0.806

Table 8. ANOVA 1

이후 요인1에서 유료, 무료, 비회원의 차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Table 9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료회원과 무
료회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확률이 0.79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료회원과 비회원 간에는 유의
확률 0.002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회원과 비회원 간의 만족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유의
확률이 0.002로 역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차이 값은 유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 순으로 나타났다.

M type M type Mean 
DifferenceStd.Error Sig. Lower 

Bound
Upper 
Bound

1
2 0.033 0.047 .790 -0.084 0.149

3 0.223 0.063 .002 0.070 0.378

2
1 -0.033 0.047 .790 -0.149 0.084

3 0.191 0.053 .002 0.061 0.321

3
1 -0.223 0.063 .002 -0.378 -0.070

2 -0.191 0.053 .002 -0.321 -0.061

※ Members type 1: Paid, 2: Free, 3: Non

Table 9. Multiple Comparisons 1

 
본 연구는 회원제에 따른 만족정도가 성별에 따라 구

분될 것이라는 가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래 Fig. 1의 평균도표는 요인 1에서 성별에 
따른 집단의 평균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세 집단이 
요인 1, 즉 작품만족에서 평균값의 차이정도를 비교, 확
인할 수 있다. 아래 평균도표를 통해 무료회원의 평균값
이 비회원과는 구분되며 유료회원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actor1

Fig. 1. Estimated Marginal Mean of Factor1
※ Members type 1: Paid, 2: Free, 3: Non

한편 요인2인 진행만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2에서는 유의확률 값이 
높게 나타나 유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의 만족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원, 성별에서 유의확률은 각각 0.631과 0.591
로 나타나 연구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
후분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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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 Sq df Mean Sq F Sig.

Between Groups 0.466 2 0.233 0.462 0.631

Gender 0.146 1 0.146 0.289 0.591

EMM 0.514 2 0.257 0.509 0.601

Table 10. ANOVA 2

4. 결론

본 연구는 공연장의 회원제도에 관한 후속연구로 특히 
무료회원제의 효과를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순수예술공연이 아닌 대중예술공
연을 전제로 공연장 관객을 유료회원, 무료회원, 비회원
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만족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
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진행하여 입체적인 논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
공극장인 부산문화회관의 2차 자료에 기반하여 지난 3년
간 4개의 뮤지컬공연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중예술공연에서도 집단 간 만족정도의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수예술을 대상
으로 진행한 이전연구와는 달리 대중예술공연을 사례로 
살펴본 이번연구에서는 무료회원의 만족정도를 유료회원
의 경우와 구분하기 힘들었다. 오히려 무료회원과 비회
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
검정에서 나타났듯이 유료회원과 비회원, 무료회원과 비
회원의 차이는 명확하였으나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공연에서 무료회원의 만족정도의 차이는 아래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행만족인 요인2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요인1, 즉 작품만족에서만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Factor1(Fine arts) Factor1(Public arts)

Fig. 2. Comparison between fine art and Popular art
※ Members type 1: Paid, 2: Free, 3: Non

한편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으나 연구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 한다. 본 사
례에서 뮤지컬공연의 관람객은 여성관객의 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는 더 다양한 사례들과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보다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추후 관련분야에 대한 후속연구를 이어가면서 
성별에 따른 관련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연장 회원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순수예술공연과 대중예술공연의 
사례에서 무료회원제의 차별되는 결과는 현장의 실무적
인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방문율이 높은 공연장 사업 특성상 신규관객개발과 마
케팅전략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형공연장 건립이 예정
되어 있는 부산의 경우 관객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관계자들에 의한 면밀한 논의들
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극장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설정에 대한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공연사례를 통해 세
분화 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예술공연과 
대중예술공연의 이분법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입
체적인 사례들로 논의를 확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순
수예술공연에서도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사례들을 얼
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5분 만에 매진되는 티켓파워를 
지닌 순수예술공연은 오히려 일부 대중예술공연보다 더 
대중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이런 공
연들은 순수예술공연 내에서도 개별사례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도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무료회원제의 효과는 선행연구와는 차별
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할 것이다. 순수예술공연에서 다소 
제한적이었던 무료회원제의 효과에 비해 대중예술공연의 
사례에서 관련결과가 구별됨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의 관계자들은 실무적 차원에
서 무료회원제의 가능성을 일정부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전연구에서 밝혔듯이 대형극장을 중심으로 
무료회원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략적 마케팅의 관점에
서 회원제의 시도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 공공극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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